
외국 화학기업 한국연구소 설립붐
정보통신·화학분야 비중 높아 … Dow- Corning·Honeywe ll 등

외국기업들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잇따라 국내에

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.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, 2002년 12월 말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외국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

담부서는 각각 106개와 18개로 총 124개의 연구개발조직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3분의 1에 가까운

40개가 2000년 이후 설립됐다.

정보통신을 포함한 전기·전자계열 기업 연구개발조직이 전체의 39.5%인 49개로 가장 많고, 화학계열이 41

개(33.1%), 기계계열 21개(17.0%), 기타 13개(10.4%)로 집계됐다.

주한 외국기업의 연구소 설립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과거에는 연구소 업종별

구성이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국내의 기술 수준과 제품경쟁력이 다른 국가나 업종에 비해 뛰어난 정보통신과

전기전자 등 첨단분야의 연구소 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.

한편, 국내에 연구조직을 구축한 외국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이 39개로 31.4%에 그치는 반면, 중소기업이 85

개로 68.6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미국 기업이 48개(38.7%), 유럽 기업 46개(37.1%), 일본 기업 20개(16.1%), 기타 10개(8.1%)로 나타났다.

주한 외국기업 연구소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, 모토로라, IBM, 듀폰, 오라클, 하니웰, 다우코닝, 독일

의 지멘스, 바이엘, 보쉬, 바스프, 스웨덴의 볼보, 핀란드의 노키아, 일본의 후지제록스, 벨기에의 머큐리 등 세

계 초일류 다국적 기업소속 연구소가 포함돼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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